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배포일 2019. 7. 17. / (총 3매)

보건복지부

(국민연금정책과)

과 장 이 스 란

전화

044-202-3610

담당자 정 재 민 044-202-3633

국민연금공단

(가입추진부)

부 장 이 은 우 063-713-5621

담당자 이 은 배 063-713-5627

일용직 근로자, 국민연금 가입으로 

노후소득 보장에 한발 더 나아가

- 일용직 근로자 180만 명 중 126만 명(70%)이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자로 가입 -

□ 보건복지부(장관 박능후)와 국민연금공단(이사장 김성주)은 2018년 12월말

기준으로 전체 일용직 근로자 180만 명 중 126만 명(70%)이 국민

연금 사업장 가입자로 가입했다고 밝혔다.

○ 그동안 일용직 근로자들은 근무하는 사업장 확인이 어려워 대다수가

지역가입자로 국민연금에 가입하여 보험료 전부를 부담하거나,

납부 예외 상태에 놓여 있었다.

□ 이러한 노후소득 보장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2015년부터

국세청 고용노동부가 보유한 근로소득자료를 연계하여 소득이 있는

일용근로자에게 노후소득 보장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두루누리

보험료 지원 사업을 안내하는 등 맞춤형 상담을 통해 국민연금에

가입하도록 안내하고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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○ 2018년 8월부터 건설일용근로자의 사업장 가입기준*이 일반

일용근로자와 동일하게 ‘월 20일 이상 근로’에서 ‘월 8일 이상

근로’로 개선되었다.

- 그 결과, 월 8~19일 근무하는 건설일용근로자도 사업장 가입자로

가입할 수 있게 돼 근로자 본인이 내는 국민연금 보험료 부담이

절반으로 줄어들게 되었다.

* (개선 전) 월 20일 이상 근로 → (개선 후) 월 8일 이상 근로

□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2017년부터 2년 연속 연간 100만 명 이상의

일용직 근로자가 사업장 가입자로 가입하였으며, 매년 그 규모가

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.

구분 2015.12월 2016.12월 2017.12월 2018.12월

전체

일용근로자* 179만 명 180만 명 179만 명 180만 명

국민연금

사업장 가입자

(전체대비 비중)

39만 명

(22%)

75만 명

(42%)

105만 명

(59%)

126만 명

(70%)

* 출처 : 고용노동부 「사업체노동력 조사」

□ 보건복지부 이스란 국민연금정책과장은 “앞으로도 국민연금에

가입하지 못한 어려운 계층을 제도권 내로 편입하여 이분들이

노후소득 보장 사각지대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”고

밝혔다.

< 붙임> 두루누리 사회보험(국민연금) 지원 사업 개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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붙임  두루누리 사회보험(국민연금) 지원 사업 개요

□ (사업목적) 소규모 사업장의 저소득 근로자에 대한 보험료 지원을

통해 취약계층의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(’12.7월~)

□ (지원대상) 근로자 10인 미만 소규모사업장에 속한 월 근로소득

210만* 미만 저소득근로자

* 고액자산가 지원 방지를 위해 근로소득 외, 종합소득, 재산기준을 모두 충족해야함

종합소득 : 연 2,520만 원 미만, 재산기준 : 6억 원 미만

□ (지원수준) 신규가입자*는 사업장 규모**에 따라 보험료의 최대80~90%,

기존가입자는 보험료의 40% 지원 (국고 100%, 고용부 일반회계)

* 신규가입자 : 국민연금 최초가입자 또는 지원신청일 직전 1년간 국민연금

사업장 가입이력이 없는 자

기존가입자 : 신규가입자가 아닌 자

** 사업장 규모 별 차등 지원 : 5인 미만 사업장에 종사할 경우 90%, 5인 이상
10인 미만 사업장은 80% 지원

□ (지원체계)


